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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과수원지기가 과일을 얻기 위해서는 과일나무에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 크고 익어 맛이 들 때까지 오랫동안 수고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아무리 급해도 제시간, 제때다. / 기도하여 주님께 구하는 것도 그러하다. 과일

을 얻을 때까지 땅을 깊이 파서 퇴비하고, 물을 주고, 소독해 주면서 과일을 

위해 희망으로 끝까지 일하듯이, 자기가 주님께 구해서 얻으려면 그에 해당되

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간구해야 된다.

50. 과일나무를 오랫동안 정성껏 관리하고 키워 열매가 열려 다 크고 익어서 

맛이 들고 있다. 거기서 열흘만 더 기다리면 열매가 완전히 익는데, 급하다고 

열흘 전에 따면 그동안 수고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 기도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그러하다. 전도해서 생명을 얻는 것도 그러하다. 그 생

명이 스스로 확실히 믿고 행하게 해야 되는데, 급하다고 급히 가르쳐 버리고 

억지로 하게 하니 맛없는 과일같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도 계속 그같이 힘들

게 관리해 줘야 된다. 

51. 자동차를 맞추었으면 다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자기 친구들과 놀

러가야 된다고 해서 90% 만든 것을 그냥 됐다고 가져다 쓰면, 돈은 돈대로 주

고 늘 아쉽게 타야 된다. / 구하는 것도 조급하게 하지 말고, 구하면서 끝까지 

기다려라. 주님은 너를 사랑하시니, 더 좋게 해서 주려고 하신다. 고로 희망으

로 감사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이 주려고 여건을 만들고 계시니, 

주시는 주님께 힘을 드리고 기쁨을 드려라.

52. 구할 때는 중도에 그만두지 말고 계속 구하면서 주님의 눈만 쳐다보고 얼

굴만 쳐다보면서, 마치 애완견이 주인이 가지고 다니는 음식을 보고 따라다니

듯 해야 된다.

53. 네가 구했어도 주님은 네 생각대로 안 주시고, 다른 방법과 방향으로 주실 

때가 많다. 이는 주님 뜻에 의해 주기 때문이다. 이를 알아야 받았어도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

54. 주님의 신부라면, 받아도 신랑인 주님과 같이 쓰니까 꼭 주신다. 신부는 

신랑 주님께 구하여 얻고서 꼭 주님과 같이 써야 된다. 종처럼 형제처럼 혼자 

쓰면, 주님이 주고 나서 실망하신다.

55. 구하다가 의심하거나, 구하는 것이 힘들다고 중간에 구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은 마치 사과나무에 꽃이 필 때까지 가꾸다가 버리고 간 것과 같다. 이만큼 

행해 놓고 포기했으나, 다시 주님께 구하면서 수고하며 끝까지 하면 결국 얻게 

된다.

56. 한 생명이 잉태되어 때가 되어 탄생될 때까지는 절대적으로 기간이 필요

하듯이, 구한 것도 그에 따라서 얻는 기간이 필요하다.

57. 끈질겨야 구하고 얻게 된다.

58. 구한 것은 작든지 크든지 받게 된다. 단, 얻을 때까지 기간이 필요하니 ‘인

내’로 얻게 된다.

59. 기도해서 얻는 것도, 끈질기게 기도해야 육계를 거쳐서 영계에 들어가서 

얻게 된다.

60. 잠언 말씀도 100개를 얻으려면 그만큼의 기도와 시간이 필요하다.

61. 어떤 사람을 전도하다가 지쳐서 그만뒀다. 그런데 몇 달 후에 보니 그 생

명이 교회를 나오고 있었다. 때가 되니, 그동안의 수고로 인해 다른 공적자가 

인도하여 나온 것이다. 수고한 것은 헛되지 않으니 끝까지 열심히 하여라.

62. 주인 없는 과일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 알고 보니, 주인이 

열매가 열리기 전까지 나무를 가꾸다가 비바람이 치니 낙심하고 간 것이다. 그



러나 때가 되니, 과일나무가 열매를 열고 열매가 크고 익어서 겨울이 오기 전

에 열매를 따 가라고 애타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63. 주인을 찾아 과수원에 데려가서 풀밭에 과일들이 벌겋게 열린 것을 보여 

주며 “과일나무들이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과일을 따 가라고 주인을 찾아 눈 

빠지게 기다립니다.” 하니, 주인은 감격하여 지난날 수고를 생각하며 울었다.

64. 자기가 수고한 것은 주님께서 그 본인에게 돌려주신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65. 희망과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그 때를 기다리며 일하는 것이다.

66. 수고한 것을 끝까지 안 하면, 사탄과 악인들이 거둬 가게 된다.

67. 매일 뿌리고 가꾸는 자는 매일 얻게 된다.

68. 과일이 조금씩 익는 중이니, 낙심 말고 날씨가 좋도록 기도하여라.

69. 과일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면 자기가 가꾸는 수고도 해야 되지만, 기후, 

바람 등 자연적 요소가 큰 영향을 주니 태풍이 없도록, 비바람과 눈보라가 치

지 않도록 기도해야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도, 전도하여 생명을 얻는 것도 그러하다. 너에게, 그 생명에게 시험과 핍박이 

없도록 기도하고, 혹여 시험과 핍박이 오면 이기도록 기도하여라.

70. 딸기나 앵두같이 몇 주 만에 금방 크고 익는 과일이 있는가 하면, 사과나 

배같이 오랜 시간이 걸려서 크고 익는 과일이 있다. 하늘 생명도 그러하다.

71. 생명을 얻으려 하는 자는 생명을 잉태하여 낳는 여인같이 각오를 하고 느

긋하여라.



72. 태 안에 아이를 가진 자가 힘들다고 아이보고 빨리 나오라고 한다고 해서,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고 빨리 나오지 않는다. 순리다. 정한 때다. 생명의 탄생

도, 모든 것도 그와 같다.

73. 저마다 구한 것을 얻을 때가 있는데, 구하는 자가 급하다고 해서 때가 되

기 전에 그것이 날아오지 못한다.

74. 농부는 봄에 씨를 뿌려 놓고서 아예 여름이나 가을이 와야 곡식을 거둔다

는 것을 알고, 그 전에는 거둔다는 것을 생각에서 잊고 산다. 농부는 ‘때’를 알

기 때문이다.

75. 저마다 기도한 것은 때가 돼야 얻는다는 것을 알고, 때가 되기 전까지 얻

을 것을 잊고 살아야 지루하지 않다.

76. 끝에서 끝이 나는 것이다. 


